마쓰다이라고 전망 테라스

　해발 310m의 로쿠쇼산에 있는 ‘마쓰다이라고 전망 테라스’에서는 마쓰다이라고의 계곡과 도요타시, 니시미카와의 평야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. 맑은 날에는 이세 만, 스즈카 산맥 및 나고야의 고층 빌딩군 등도 볼 수 있습니다.

　전망대에서는 마쓰다이라 가문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장소를 대부분 볼 수 있습니다. 마쓰다이라 가문의 조상이 살았던 로쿠쇼산의 기슭에 있는 계곡과 15세기에 정복한 남쪽과 서쪽의 평야, 그리고 오카자키의 성 아래 도시 등입니다. 오카자키는 16세기 전반에 마쓰다이라 가문의 본거지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마쓰다이라 가문의 제9대 당주이자 1603년부터 1867년까지 일본을 통치한 도쿠가와 막부의 창설자인 도쿠가와 이에야스(1543~1616)가 태어난 곳입니다. 전망 테라스는 마쓰다이라 도쇼구 신사 옆 주차장에서 언덕길을 20분 정도 걸어가면 있습니다.
